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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고는 孔子의 일평생 활동 중에서 敎學思想에 관해 고찰해보고자 한 글이다. 연구 방향은

‘孔子의 敎學思想’에 관해 탐구하되, ‘敎’와 ‘學’을 따로 구분하여 그 의미를 탐구해보고자 하

였다. 대상은 공자의 언행 및 제자들과의 문답을 기록한 論語로 하였다.
공자가 행한 ‘爲學의 과정’은 ‘爲己之學’ 즉 자신을 위한 학문을 통한 내면의 성찰이 우선시

되었으며, 지속성을 갖춘 학문적 사색의 과정을 동반하였다. 이는 문물에 대한 博學으로 이어

져 학문적 깊이와 외연의 확대로 이어져 갔다. 스스로 배움을 좋아한다고 강조한 공자의 ‘好

學’에는 학문에 대한 篤信과 ‘正道’를 향한 올바른 방향의 정립이 세워져 있었다. 이러한 학문

의 正道는 아래로 인간의 일을 배워서 위로 하늘의 이치를 통달하는 과정으로 들어가서는 人

事와 天理가 터득된 시의 적절한 權道의 구사로 이어졌다.

공자의 가르침은 ‘詩·書·禮·樂’ 외 政事 등 많은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가르침의 대상에는

차별을 두지 않았으며, 일반 백성들에게도 그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가르침의 문호는 모두에

게 개방시켜 놓았으며, 피교육자가 스스로 깨우칠 수 있도록 단계를 밟아가며 인내심을 가지

고 지켜보는 자기계발식 교육을 행하였다. 가르침의 방식에서는 피교육자들의 장점을 잘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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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내어 격려하였으며, 치우친 점은 스스로 보완할 수 있도록 드러내어 일러주었다. 가르침의

방식에서 돋보이는 점은 상대방과의 문답을 통한 대화의 방식이다. 많은 제자들과 여러 나라

의 군주와의 사이에서 이러한 방식을 적용하였다. 즉 공자의 교학사상은 가르침과 배움이 둘

이 아니라 가르침과 배움이 서로 결부되는 하나의 이미지로 조합된 것이다. 이를 통해 궁극

적으로는 스승과 제자가 함께 성장하는 ‘敎學相長’의 실천적 모습을 보여주었다.

【키워드】孔子, 敎學思想, 論語, 爲學, 好學, 敎學相長

1. 들어가며

공자는 인류의 위대한 스승이자 교육자라고 칭해져 오고 있다. 생전에 詩·書禮·樂
을 가르쳤는데, 제자가 약 3,000명에 이르렀으며, 그 중 六藝에 통달한 자가 72명이었다.1) 공

자의 敎學思想은 사후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국에 오랫동안 영향을 끼쳐왔

다. 특히 유교를 국가이념으로 삼은 조선에 있어서 공자의 교학사상은 정치·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수많은 유학자들에게 배움과 가르침의 상징으로 자리매김을 하였다.

근대화 이후 지금까지 교육과 관련한 현대적 개념과 이론들이 수없이 등장하고 있지만, 사

회가 물질적 경쟁과 순위의 다툼으로 내몰릴수록 공자의 전통적인 유교적 교학사상은 매번

우리사회에 화두처럼 다가온다. 이웃나라 중국은 문화대혁명 때 지식인의 상징처럼 공자에게

비판의 칼날을 가했으면서도 지금은 전 세계에 자국의 정신문명의 위대성을 알리기 위한 상

징적 도구로 공자를 이용하기도 한다. 우리나라도 최근까지 공자는 사회발전에 긍정과 부정

의 복합적 이미지로 사람들의 논쟁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였다.2)

필자는 사후 약 이천오백여년이나 지나도록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공자의 여러

가지 이미지 중에 배움과 가르침에 관련된 교학사상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이는 공자가 교육

의 본질적 가치와 이념이 혼란스러울 때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대상 중 한 사람이기 때문

이다.

연구의 방향은 ‘孔子의 敎學思想’에 관해 탐구하되, ‘敎’와 ‘學’을 따로 구분하여 그 의미를

탐구해보고자 한다. 이는 공자의 ‘가르침’과 ‘배움’의 의미에 대한 각각의 이해 없이는 교학사

상의 조합적 이미지를 구축할 수 없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연구방향의 순서는 먼저 ‘學’에 대

한 의미를 고찰한 연후에 ‘敎’의 이미지로 넘어가고자 한다. 이는 배움이 있고 난 후에 가르

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연구 자료는 공자의 언행 및 제자들과의 문답을 기록한論語를 대상으로 한다. 아울러

‘敎’와 ‘學’에 관련된 論語의 구절을 인용할 때 관련 주석가들의 의견을 동반 수록하여 고찰

1) “孔子以詩書禮樂敎, 弟子蓋三千焉, 身通六藝者七十有二人. 如顔濁鄒之徒, 頗受業者甚衆.” 史記 孔

子世家

2) 부정적 이미지가 매우 강한 “김경일,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바다출판사, 2001.”와 같은 글이
있는 가하면 반면 “신정근, 공자의 인생강의-논어, 인간의 길을 묻다, 휴머니스트, 2016.”와 같이
긍정적 이미지가 실린 책이 최근까지도 출판계에 꾸준히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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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자 한다. 이는 論語의 구절이 간명하고 평이해 보이지만 그 간명한 말 속에 다하지 않
은 말이 담겨져 있어서, 때로는 그 의미를 간과하거나 혹은 지나친 해석을 가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3) 지금까지 論語관련 주석은 중국을 비롯하여 조선에 이르기까지 많이 진행되어
왔다. 본고는 論語구절의 해석과 이념에 따른 주석가들의 차이를 비교하고자 하는 것이 아
니라, 원전에 의거한 공자의 배움과 가르침의 의미를 착실히 천착하여 오늘날 우리들에게 공

자가 던져주는 순수한 ‘敎學’의 의미를 되새기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 이에 주석서는 공자

이래 儒學을 집대성하고4) 우리나라 조선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宋代 朱熹의 集註에 의한

論語 해석본인 論語集註에 한정하기로 한다.5) 그 외에 많은 주석서는 능력과 시기가 닿으
면 접근해 보기로 스스로에게 핑계를 던져본다.

2. 孔子 ‘學’의 의미 고찰

중국의 역사문화사상 공자의 주요 공헌은 爲學과 敎育활동의 두 가지 방면에 있다. 후대에

공자를 至聖先師라 칭하는 것도 이 때문이며, 政事는 그 다음이다.6) 공자에게 있어서 ‘學’의

의미는 그의 인생을 관통하는 상징적 의미로 보아도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

도 스승의 어록인 論語의 첫머리에 ‘學’의 글자로 시작하였다. 이에 본 장에서는 공자가 말
하는 배움 즉 ‘學’은 어떠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1) 爲學의 과정

공자는 십대에 학문에 뜻을 둔 뒤부터 칠십 대에 세상을 떠나기까지 내면적 수양의 정도

를 단계별로 말한 적이 있다.

나는 열다섯 살에 학문에 뜻을 두었고, 서른 살에 자립하였으며, 마흔 살에는 미혹되지 않았

고, 쉰 살에는 천명을 알았고, 예순 살에는 들으면 그 이치를 깨달았고, 일흔 살에는 마음에 하

고자 하는 대로 따라도 법도를 넘지 않았다.(吾十有五而志于學, 三十而立, 四十而不惑, 五十而知

天命, 六十而耳順, 七十而從心所欲, 不踰矩.)7)

이처럼 공자가 초기 학문에 뜻을 둔 나이부터 시작하여 인생의 마지막 단계인 저절로 道

에 이르기까지 “배움으로 말미암아 도달하였다고 말하는 것은 後人을 권면하여 나아가게 하

고자 한 것이다.”8) 즉 공자는 평생교육을 통하여 스스로를 끊임없이 풍부하게 가꾸어 완전한

3) 國立政治大學中文系, 漢學論文集-第二集, 臺北:文史哲出版社, 1983, p.69. 참조.
4) 錢穆, 朱子學提綱, 北京:三聯書店出版社, 2002, p.31. 참조.
5) 朱熹, 經書·論語集註大全, 成均館大學校 大東文化硏究院, 1990.
6) 錢穆, 孔子傳, 北京:三聯書店出版社, 2002, p.2. 참조.
7) 論語 爲政

8) 程子曰 “言亦由學而至, 所以勉進後人也.” 論語集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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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아의 형태로 나아간 것이다.9) 그러한 공자의 ‘爲學의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그 방향이 자

신의 내면을 향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옛날의 학자는 자신을 위해서 공부하였는데, 지금의 학자는 남을 위해서 공부한다.(古之學者

爲己, 今之學者爲人.)10)

공자의 爲學은 그 방향이 자신의 내면적 수양을 위해서 행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程子는

이에 대해 “爲己는 스스로 道를 체득하려 하는 것이고, 爲人은 남에게 알려져 인정받기 위한

것이다.”11)라고 하였다. ‘爲己之學’ 자신을 위한 학문, 즉 스스로 道를 체득하고자 하는 학문

적 행위와 학문적 수련을 쌓아 남에게 인정받기 위한 행위에는 학문적 희열이 다르게 표현되

기 마련이다. 자기를 위한 학문적 수양이 축적되게 되면 저절로 타인을 위한 학문으로 나아

가기 마련이지만, 지향점이 남의 인정을 받기위한 爲學의 과정은 결국에는 자신의 존재감마

저 상실되기 쉽다.12)

爲學의 행위가 자신의 내면으로 향해 있다는 것은 爲學행위의 근본적 취지와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유가의 근본인 修身이 바로 平天下의 근본이

되는 이유와 직결되어 있다. 내면적 수양에 출발점을 둔 공자의 爲學 과정이 힘을 얻으려면

지속성이 있어야 한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학문을 함은 미치지 못할 듯이 하고도 오히려 잃어버릴까 두려워하여

야 한다.”(子曰, “學如不及, 猶恐失之.”)13)

爲學의 과정에서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장애물은 나태함과 자만이다. 나태함과 자만

은 서로 다른 용어이기도 하지만 공통점은 자신이 도달해 있는 현재의 학문적 수준에 만족감

을 느끼는 순간에 동시에 찾아올 수 있는 장애물이다. 程子는 이에 대해 “학문을 함은 다다

르지 못할 듯이 하고도 오히려 잃어버릴까 두려워하여 방과할 수 없으니, 잠시라도 내일을

기다린다고 하면 불가능한 것이다.”14)라고 하였다. 공자는 자신의 爲學의 과정에 대해 늘 기

준점에 미치지 못한다고 스스로를 겸허히 평가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축적된 학문적 역량마

저도 떨어뜨리지 않을까 두려워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공자의 태도는 다음의 문장에서도 발

견되어 진다.

9) 于龙斌, 孔子教育思想與现代终身教育理念 , 孔子研究, 2004, p.38. 참조.
10) 論語 憲問

11) 程子曰 “爲己, 欲得之於己也. 爲人, 欲見知於人也.” 論語集註
12) 程子가 말하였다. “옛날에 배우는 이들은 자신을 위하여 공부하다가 끝내는 남을 이루어 줌에 이르
렀고, 지금의 배우는 이들은 남을 위하다가, 끝내는 자신을 상실함에 이른다.(程子曰 古之學者, 爲己,
其終至於成物, 今之學者 爲人, 其終至於喪己.)” 論語集註

13) 論語 泰伯

14) 程子曰 “學如不及, 猶恐失之, 不得放過, 才說姑待明日, 便不可也.” 論語集註: 상기 論語 원문에
대한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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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이 닦아지지 않는 것, 학문이 익혀지지 않는 것, 의를 듣고서 실천에 옮기지 못하는 것, 선

하지 않는 점을 고치지 못하는 것, 이것이 나의 걱정거리이다.(德之不脩, 學之不講, 聞義不能徙,

不善不能改, 是吾憂也.)15)

尹氏는 “덕은 반드시 닦은 뒤에야 이루어지고, 학문은 반드시 익힌 뒤에야 밝아진다.”16)라

고 하였다. 학문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나면 이를 체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論語 첫
구절에 나오는 ‘時習’ 즉 ‘때를 놓치지 않고 익혀나가는’ 爲學의 과정이 있어야 비로소 새로운

배움의 과정이 나의 것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강조한 말이다. 공자가 혹 이러한 것이 자

신에게도 있지 않을까 걱정한다는 말은 학문에 임하는 공자의 태도가 얼마나 조심스럽고 겸

손한가를 뭇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공자의 반어법적인 겸손한 태도는 다음 문장

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묵묵히 마음에 새기고 배우며 싫증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것을 게을리 하지 않는

것, 이 가운데 어느 것이 나에게 있겠는가?(黙而識之, 學而不厭, 誨人不倦, 何有於我哉?)17)

체득한 학문적 과정을 묵묵히 마음속에 새기고 기억하면서 또 다시 배움에 싫증내지 않는

다는 공자의 태도는 끊임없는 학문적 탐구의 태도라는 어구 외에는 첨가할 말이 없을 듯하

다. 주자는 이러한 공자의 학문적 태도에 대해 “聖人에게는 지극한 일이 아닌데도 오히려 감

당하지 못한다고 하셨으니, 겸손하면서도 또 겸손한 말씀이다.”18)라고 하였다.

자신의 내면을 향하면서 지속성을 갖춘 爲學의 과정은 배우고 익히는 단계에서 받아들인

학문적 내용에 대한 사색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사색을 거치지 않은 일방적인 학문적 수용

은 지식과 정보의 창고로 전락하기 쉽다.

배우기만 하고 사색하지 않으면 얻는 것이 없고, 사색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學而

不思則罔, 思而不學則殆.)19)

朱子는 “스스로의 마음에서 구하지 않으므로 어두워져서 얻는 것이 없고, 그 일을 익히지

않으므로 위태로워져서 편안하지 못한 것이다.”20)라고 하였다. 결국 사색은 객관적 지식과 외

부의 정보에 대한 내면적 수용의 과정이다. 이러한 사색을 거치고 난 뒤의 학문은 자양분이

축적되어 내면에서 외연으로 그 폭이 넓어지고 깊이가 심화되기 마련이다.

이러한 사색은 학문의 자기 수용에 필수적인 것임에는 틀림없지만, 전제조건에는 반드시

학문적 탐구가 끊임없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학문적 혹은 인생의 조언자를 배제한

일방적 사색에는 자칫 학문의 正道에서 벗어나 다른 길로 접어들기 쉽다. 그래서 공자는 爲

15) 論語 述而

16) 尹氏曰 “德必修而後, 成. 學必講而後, 明.” 論語集註: 상기 論語 원문에 대한 주석.
17) 論語 述而

18) 三者, “已非聖人之極至, 而猶不敢當, 則謙而又謙之辭也.” 論語集註: 상기 論語 원문에 대한 주석.
19) 論語 爲政

20) 不求諸心, 故昏而無得. 不習其事, 故危而不安. 論語集註: 상기 論語 원문에 대한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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學의 과정에는 반드시 禮로써 절제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군자가 널리 文을 배우고 禮로써 요약한다면, 또한 道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君子博學於

文, 約之以禮, 亦可以弗畔矣夫!)21)

이와 같이 자신의 내면을 향한 爲學의 과정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사색을 겸비한 이상

적인 학문적 토대가 갖추어지고 나면, 필연 고대의 聖賢들이 남겨놓은 수많은 문물에 대한

폭넓은 학문적 고찰로 이어진다. 이는 君子의 학문은 一身의 守成만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

문이다. 朱子는 “군자는 배움을 널리 하고자 함으로 文에 있어서 고찰하지 않음이 없고, 지킴

은 요약하고자 함으로 그 행동은 반드시 禮로써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하면 道에서 어긋나

지 않을 것이다.”22)라고 하였다. 공자가 걸어가는 爲學의 과정은 결국 유가의 道에 다가가기

위함이다. 이 道는 일신의 수행에서 시작하여 천하의 사람들과 함께 하기 위한 道이다. 그러

나 이 과정에서 爲學의 본질이 약간이라도 흐려지면 천하의 사람들을 위한다는 명분이 다른

수단으로 변질되기 쉽다.

삼년을 배우고도 녹봉에 뜻을 두지 않는 자를 쉽게 얻을 수 없다.(三年學, 不至於穀, 不易得

也.)23)

즉 관계에의 진출은 학문의 이론적 지식과 현실과의 괴리를 좁히면서 爲學의 실천적 적용

범위에서 미처 인지하지 못했던 경험적 지식을 쌓기 위한 현실참여가 될 수 있다. 현실의 무

대에서 자신이 걸어가는 그 길 또한 학문적 수행의 연장선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면이

공고하지 못한 학문적 수행은 그로 인한 지식의 축적이 학문적 정도를 벗어나 사회적 출세의

수단으로 이어지기 쉽다. 공자의 뛰어난 제자인 子張도 녹봉을 구할 정도이니[子張學干祿]24)

그보다 못한 사람들이 이러한 유혹에서 벗어나기란 쉽지 않는 법이다.25) 그래서 공자는 학문

을 하면 祿은 자연스레 그 가운데 들어있다고 하였다.

군자는 道를 추구하지 먹을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 밭을 갈면 굶주릴 때가 있지만, 학문을 하

면 祿이 그 가운데 있다. 군자는 道를 걱정하지 가난을 걱정하지 않는다.(君子謀道不謀食. 耕也,

餒在其中矣, 學也, 祿在其中矣. 君子憂道不憂貧.)26)

21) 論語 雍也

22) “君子, 學欲其博故, 於文無不考, 守欲其要故, 其動, 必以禮, 如此則可以不肯於道矣.” 論語集註: 상기
論語 원문에 대한 주석.

23) 論語 泰伯

24) 子張이 녹봉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 공자에게 여쭈자, 공자가 대답한 내용이다.: “多聞闕疑, 愼言其

餘, 則寡尤, 多見闕殆, 愼行其餘, 則寡悔. 言寡尤, 行寡悔, 祿在其中矣.” 論語 爲政

25) 楊氏가 말하였다. “子張같이 현명한 제자도 오히려 녹봉을 구하는 것으로 물음을 삼았는데, 하물며
그보다 못한 자이겠는가. 삼년을 배우고도 녹봉에 뜻을 두지 않는 자를 쉽게 얻을 수 없음이 마땅하
다.(楊氏曰 “雖子張之賢, 猶以干祿爲問, 況其下者乎. 三年學而不至於穀, 宜不易得也.”)” 論語集註:
상기 論語 원문에 대한 주석.

26) 論語 衛靈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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朱子는 “배움은 道를 얻지 못함을 걱정할 뿐이지, 가난에 대한 걱정 때문에 祿을 구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27)라고 하였다. 爲學의 과정이 正道를 향하게 되면 출세와 야망, 타인의

인정, 하늘에 대한 원망 따위는 사라지게 마련인 것이다.

공자께서 “나를 알아주는 이가 없구나!”라고 말하자, 子貢이 “어찌하여 선생님을 알아주는 사

람이 없습니까?”라고 하였다. 이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원망하지 않으며 사람을 탓하

지 않고, 아래로 배워 위로 통달하노니, 나를 알아주는 이는 하늘이시리라!”(子曰, “莫我知也夫!

子貢曰, “何爲其莫知子也?” 子曰, “不怨天, 不尤人, 下學而上達. 知我者其天乎!”)28)

자기 가까운 데에서 취하여 주변으로 나아가 인생의 道를 깨닫는 것이 ‘下學’이며, 이 인생

의 道에서 곧바로 하늘의 최고진리를 깨닫는 것이 ‘上達’이다.29) 공자가 추구하는 爲學의 과

정은 결국 ‘下學而上達’이다. “學者라면 ‘下學而上達’이라는 공자의 말씀을 지켜야 하니, 이것

이 학문의 요점이 된다.30) 공자는 이처럼 “스스로 자기를 반성하고 수행하며 차례를 따라 점

점 [하늘의 이치로] 나아갈 뿐, 남과 매우 다르게 보여 자신이 알려지는 것은 원치 않았다

.”31) 그래서 공자는 함께 배움을 시작한다고 하여도 모든 과정을 함께 나아갈 수는 없다고

하였다.

함께 배울 수 있어도 함께 道를 향하여 나아갈 수는 없으며, 함께 道에 나아갈 수 있어도 함

께 설 수는 없으며, 함께 설 수 있어도 權道를 함께 행할 수는 없다.(可與共學, 未可與適道, 可

與適道, 未可與立, 可與立, 未可與權.)32)

楊氏는 “자신을 위한 학문[爲己之學]을 알면 함께 배울 수 있고, 학문이 족히 善을 밝힐 수

있은 연후에라야 함께 道에 나아갈 수 있고, 道에 대한 믿음이 독실한 연후에라야 함께 설

수 있고, 때에 맞게 적절하게 조처할 줄 안 연후에라야 함께 權道를 행할 수 있다.”라고 하였

다.33)

이를 보면 공자가 행한 爲學의 과정은 “爲己之學을 통한 내면의 성찰→ 단절되지 않는 지

속성→ 사색의 과정이 동반된 학문적 탐구→ 세상의 문물에 대한 博學을 통한 학문적 깊이와

외연의 확대→ 학문의 正道→ 人事와 天理가 터득된 자유자재한 權道”로 그 과정을 추적해

볼 수 있다.

27) “然其學也, 憂不得乎道而已, 非爲憂貧之故, 而欲爲是以得祿也.”楊氏曰 “雖子張之賢, 猶以干祿爲問, 況
其下者乎. 三年學而不至於穀, 宜不易得也.”: 상기 論語 원문에 대한 주석.

28) 論語 憲問

29) 錢穆, 中國思想史, 臺灣學生書局, 1983, p.14. 참조.
30) 程子又曰 “學者須守下學上達之語, 乃學之要.” 論語集註
31) “但自言其反其自修, 順序漸進耳, 無以堪異於人而致其知也.” 論語集註: 상기論語 원문에 대한 주
석.

32) 論語 子罕

33) 楊氏曰 “知爲己, 則可與共學矣. 學足以明善然後, 可與適道. 信道篤然後, 可與立. 知時措之宜然後, 可
與權.” 論語集註: 상기論語 원문에 대한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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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자의 이러한 爲學의 과정은 앞서 언급한 나이에 따른 공자가 말한 내면의 덕의 성장과

정과도 유사하게 느껴진다. 즉 초기 학문에 뜻을 둔 나이[志學]부터 시작하여 立年→不惑→命

年→耳順을 거쳐 편안히 행하여 힘쓰지 않아도 저절로 道에 어긋남이 없는 경지에 까지 도달

할 수 있었던 것이 평생 철저한 ‘爲學의 과정’을 잘 걸어간 결과물이 아닐까 여겨진다.

2) 好學의 의미

공자 사후 제자들이 편찬한 論語에는 첫머리에 사람들에게 익숙한 구절이 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배우고 때에 맞추어 그것을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않은가?(子曰, “學而

時習之, 不亦說乎?)34)

공자는 학문에 대한 느낌을 한마디 ‘기쁨說’으로 표현하였다. 이는 학문을 좋아하지 않고는
느낄 수 없는 감정이다. 이 절에서는 공자가 본인 혹은 제자들을 비롯한 타인들의 학문에 대

해 ‘好學’ 즉 ‘배움을 좋아한다.’라고 평하는 문장을 통해 공자가 학문을 대하는 시각을 분석

해보고자 한다.

論語에 등장하는 ‘好學’이라는 단어를 검색해보면 모두 16회가 나온다. 공자는 어떠한 상

황에서 이 ‘好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는지 고찰해보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독실하게 믿고 배우기를 좋아하며, 죽음으로 지키면서도 道를 잘 행해

야 한다. 위태로운 나라에는 들어가지 않고, 혼란스러운 나라에는 살지 않으며, 천하에 道가 있

으면 나타나고, 道가 없으면 숨어버린다.(子曰, “篤信好學, 守死善道. 危邦不入, 亂邦不居. 天下有

道則見, 無道則隱.)35)

朱子는 “‘篤’은 두터이 힘쓰는 것이다. 독실하게 믿지 않으면 배움을 좋아할 수 없다. 그러

나 독실하게 믿으면서도 배움을 좋아하지 않는 것은 믿는 바가 혹 正道가 아닐 수 있다.”36)

라고 하였다. 이는 ‘好學’하려면 선결조건이 ‘독실하게 믿어야 한다.’라는 것이다. 굳건한 믿음

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학문에의 열정은 오래가지 못한다. 그러나 굳건한 믿음이 있는데도 배

움을 좋아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이는 그 믿는 바가 正道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

으로 유추해보면 ‘篤信’의 선결조건과 ‘正道’의 올바른 방향이 정립된 후에야 ‘好學’으로 나아

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간혹 人性이 영민한 사람의 경우 자신의 재주를 믿고 배움 청하기를 가볍게 여기

는 경우가 있다.

34) 論語 學而

35) 論語 泰伯

36) “篤, 厚而力行也. 不篤信, 則不能好學. 然篤信而不好學, 則所信, 或非其正. ……” 論語集註: 상기 
論語 원문에 대한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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子貢이 “孔文子를 무엇 때문에 ‘文’이라고 부릅니까?”라고 여쭈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영

민하면서도 배우기를 좋아하였으며 아랫사람에게 묻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그를

‘文’이라고 부른 것이다.(子貢問曰, “孔文子何以謂之文也?” 子曰, “敏而好學, 不恥下問, 是以謂之

文也.”)37)

공자의 제자인 子貢이 公圉라는 이가 ‘文’이라는 諡號로 불리는 것에 대해 질문하였을 때,

공자는 公圉가 영민하면서도 배우기를 좋아하였다고 하였다. 朱子는 “인성이 영민한 자는 배

우기를 좋아하지 않는 이가 많고, 지위가 높은 자는 아랫사람에게 묻기를 부끄러워하는 자가

많다. 그러므로 諡號법에 배우기를 부지런히 하고 묻기를 좋아하는 것을 ‘文’이라고 하였으니,

대개 사람들이 행하기 어려운 바이다.”38)라고 하였다. 지위가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에 묻기를

부끄러워하는 것처럼, 선천적 자질이 우둔하다고 믿는 사람이 ‘好學’하는 행위보다 상급의 자

질을 타고난 사람39)이 ‘好學’하는 경우는 더욱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래서 공자는 ‘好學’의

조건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기도 하였다.

군자는 식사를 함에 배부름을 구하지 않고, 거처함에 편안함을 구하지 않으며, 일을 함에 민

첩하고 말을 함에 신중하며, 道가 있는 사람에게 나아가 자신을 바로 잡을 줄 아니, 배움을 좋

아한다고 이를 만하다.(君子食無求飽, 居無求安, 敏於事而愼於言, 就有道而正焉, 可謂好學也已

.)40)

여기서 공자가 제시한 조건 중에 ‘食, 居, 事, 言’ 즉 ‘먹고, 거주하고, 일하고, 말하는’ 행위

는 사람들이면 대개 행하는 일상사에 관련된 것이다. 공자는 일반인들이 하지 않는 혹은 할

수 없는 특이한 행동에서 ‘好學’을 언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평범한 일상사의 네 가지 행위에

서 안일하기를 바라는 인간의 사적인 욕망에 대해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尹氏(尹

焞)는 “군자의 배움이 [공자가 말한 것처럼] 이 네 가지에 능하다면 뜻이 독실하고 힘써 행하

는 자라고 이를 만하다.”41)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 네 가지 조건을 구비하여도 마지막으로

‘道가 있는 사람에게 나아가 자신을 바로 잡을 줄 알아야’ 비로소 ‘好學’의 조건에 방점을 찍

을 수 있다는 것이다. 尹氏와 朱子도 “道가 있는 자에게 나아가 자신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어그러짐을 면치 못하며”42), “반드시 道가 있는 사람에게 나아가서 자신의 옳고 그름을 바로

잡는다면 배움을 좋아한다고 말할 만하다. 무릇 ‘道’라는 것은 모두 사물의 당연한 이치를 말

함이니, 사람들이 모두 함께 말미암아야 할 바이다.”43)라고 하였다.

37) 論語 公冶長

38) 凡人性敏者, 多不好學, 爲高者, 多恥下問. 故諡法, 有以勤學好問爲文者, 蓋亦人所難也. 論語集註:상
기 論語 원문에 대한 주석.

39) “태어나면서부터 아는 사람은 上等이고, 배워서 아는 사람은 그 다음이고, 곤경에 처해서 배우는
사람은 또 그 다음이며, 곤경에 처해도 배우지 않으면 백성으로 下等이 된다.(生而知之者上也, 學而

知之者次也, 困而學之, 又其次也, 困而不學, 民斯爲下矣.)” 論語 季氏

40) 論語 學而

41) 尹氏曰 “君子之學, 能是四者, 可謂篤志力行者矣.” 論語集註: 상기 論語 원문에 대한 주석.
42) 尹氏曰 “不敢正於有道, 未免有差.” 論語集註: 상기 論語 원문에 대한 주석.
43) 而必就有道之人, 以正其是非, 則可謂好學也矣. 凡言道者, 皆謂事物當然之理, 人之所共由者也. 論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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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자는 자신을 따르는 많은 제자들 가운데 ‘好學’하는 이로 유일하게 顔回를 지목하였다.

哀公이 “제자들 중에 누가 배우기를 좋아합니까?”하고 묻자, 공자께서 대답하셨다. “顔回라는

자가 배우기를 좋아하여, 화가 난 것을 남에게 옮기지 않고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았습니

다. 그러나 불행히도 명이 짧아서 죽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이가 없으니, 배우기를 좋아한다는

자를 아직 듣지 못하였습니다.”(哀公問, “弟子孰爲好學?” 孔子對曰, “有顔回者好學, 不遷怒, 不貳

過. 不幸短命死矣, 今也則亡, 未聞好學者也.”)44)

그런데 공자가 천거한 顔回의 ‘好學’에 제시된 내용은 선결조건이 아니라, ‘好學’하는 사람

이 행하는 결과물이다. 즉 배움을 좋아하여 내면에 수양되고 道를 향해 나아가고 수행으로

축적된 결과물이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다. 朱子는 안회의 공부에 대해 “甲에게 화난 것을 乙

에게 옮기지 않고, 이전에 잘못한 것을 뒤에 반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안회의 자기를 극복

하는 공부가 이와 같은 경지에 이르렀으니 진정 배움을 좋아한다고 이를 만하다.”45)라고 하

였다.46)

‘爲學’은 자신의 학문적 시선을 내면으로 향한 채 끈기와 지속성을 가지고 사색과 학문적

탐구의 실천적 수행이 축적되어 가는 과정이다. 그런데 ‘好學者’ 즉 ‘배움을 좋아한다고 이를

수 있는 자’들은 이러한 ‘爲學’의 과정이 수준에 달하여 무르익은 자를 가리킨다. 그들은 이미

‘爲學’의 과정에서 文物에 博學하고 道에 나아가는 자이다. 그러나 단순히 文에 익숙하다고

하여 공자가 ‘好學’한다고 하지 않았다. 程子(伊川)는 “顔子의 禮가 아니면 보고 듣고 말하고
행하지 않은 것과 화를 남에게 옮기지 않고 잘못을 두 번 다시 되풀이하지 않음과 같은 것

은, 그 좋아함이 독실하고 배움이 그 道를 얻은 것이다.’라고 하며, 배우는 것이 단지 문사를

기억하여 외기만 하는 것은 顔子의 배움과는 다른 것이다.”라고 하였다.47) 즉 단순히 문자를

암송하고 기억하며 문장을 짓고 하는 행위는 앞서 말한 ‘爲學’의 과정 속에 한 부분은 될 수

있을지언정 ‘好學’의 결과물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준다.

이에 반해 제자인 子路에게는 구체적 항목에 따른 ‘好學’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공자께서 “由야! 너는 六言과 六蔽[여섯 마디 말과 그에 따른 여섯 가지 폐단]를 들었느냐?”

라고 하시자, [子路가] 대답하였다. “아직 듣지 못하였습니다.” [공자께서] “앉거라. 내가 너에게

이야기해주마. 어짊[仁]만 좋아하고 ‘배움’을 좋아하지 않으면 그 폐단은 어리석게 되고, 지혜

[智]만 좋아하고 ‘배움’을 좋아하지 않으면 그 폐단은 방탕하게 되고, 믿음[信]만 좋아하고 ‘배움’

集註: 상기 論語 원문에 대한 주석.
44) 論語 雍也

45) “怒於甲者, 不移於乙, 過於前者, 不復於後. 顔子克己之功, 至於如此, 可謂眞好學矣.” 論語集註: 상기
論語 원문에 대한 주석.

46) 안회가 ‘仁’에 대해 여쭈어보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자신을 극복하고 禮로 돌아가는 것이 ‘仁’이
다. 하루라도 자신을 극복하고 禮로 돌아가면, 천하가 ‘仁’하다고 할 것이다. ‘仁’을 행하는 것은 자신
에게 달려있을 뿐, 남으로 말미암겠는가?(顔淵問仁. 子曰, “克己復禮爲仁. 一日克己復禮, 天下歸仁焉.
爲仁由己, 而由人乎哉?)” 論語 顔淵

47) 程子曰 “若顔子之非禮勿視聽言動, 不遷怒貳過者, 則其好之篤而學之得其道也. ……而所以爲學者, 不
過記誦文辭之間, 其亦異乎顔子之學矣.” 論語集註: 상기 論語 원문에 대한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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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좋아하지 않으면 그 폐단은 해치게 되고[賊], 정직함[直]만 좋아하고 ‘배움’을 좋아하지 않으

면 그 폐단은 급하게 되고[絞], 용맹[勇]만 좋아하고 ‘배움’을 좋아하지 않으면 그 폐단은 亂을
일으키게 되고, 강[剛]한 것만 좋아하고 ‘배움’을 좋아하지 않으면 그 폐단은 경솔하게 된다.”(子

曰, “由也! 女聞六言六蔽矣乎?” 對曰, “未也.” “居! 吾語女. 好仁不好學, 其蔽也愚, 好知不好學, 其

蔽也蕩, 好信不好學, 其蔽也賊, 好直不好學, 其蔽也絞, 好勇不好學, 其蔽也亂, 好剛不好學, 其蔽也

狂.”)48)

이 구절에는 모두 여섯 차례 ‘好學’이 나온다. 朱子는 ‘仁, 知, 信, 直, 勇, 剛’의 ‘六言’에 대

해 “六言은 모두 아름다운 덕이다. 그러나 단지 좋아하기만 하고 배워서 그 이치를 밝히지

않으면, 각각 가려지는 폐단이 있다. ‘愚’는 함정에 빠뜨릴 수 있고 속일 수 있는 것과 같은

類이고 ……”49)라고 하면서 각 항목에 대해 언급하였다. 이와 같이 아름다운 덕목들도 결국

‘好學’이 동반되지 않은 채 좋아하기만 하면 이는 정반대의 폐단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앞 절에서 공자는 ‘배우는데 싫증 내지 않는다.’50)라고 하였는데, 論語 전체 구절에서 공
자가 스스로를 평하여 ‘好學한다.’라고 말한 구절이 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십 호 정도 되는 자그마한 마을에도 반드시 충성과 신의가 나와 같은

이가 있을 것이나, 나처럼 배우기를 좋아하지는 못할 것이다.”(子曰, “十室之邑, 必有忠信如丘者

焉, 不如丘之好學也.”)51)

朱子는 이에 대해 “충성과 신의가 聖人과 같음은 타고난 자질이 아름다운 자이다. 공자는

나면서부터 알았으나 학문을 좋아하지 않음이 없었다. 그러므로 이것을 말하여 사람들을 힘

쓰게 한 것이다. 자질의 아름다움은 얻기 쉬우나, 지극한 도는 듣기 어렵다. 배움이 지극하면

聖人이 될 수 있으나, 배우지 않으면 시골사람이 되는 것을 면치 못할 따름이니, 노력하지 않

을 수 있겠는가.”52)라고 하였다.

공자는 “태어나면서부터 아는 사람은 上等이고, 배워서 아는 사람은 그 다음이고, 곤경에

처해서 배우는 사람은 또 그 다음이며, 곤경에 처해도 배우지 않으면 백성으로下等이 된다.

(生而知之者上也, 學而知之者次也, 困而學之, 又其次也, 困而不學, 民斯爲下矣.)”53)라고 하여

사람의 타고난 자질이 제각각 다름을 이야기 한 바 있다. 후대의 많은 이들이 공자를 가리켜

聖人으로 ‘나면서부터 안 사람[生知者]’이라고 평하기도 하지만, 제자들도 공자를 가리켜 이와

유사한 언급을 종종 하였던 것 같다. 그래서 공자는 “그대들은 내가 감추는 것이 있다고 여

기는 가? 나는 그대들에게 감추는 것이 없노라. 나는 행하고서 그대들과 함께 하지 않은 것

48) 論語 陽貨

49) “六言, 皆美德. 然徒好之, 而不學以明其理, 則各有所蔽. 愚, 若可陷可罔之類 ……” 論語集註
50) ‘學而不厭’ 論語 述而

51) 論語 公冶長

52) “忠信如聖人, 生質之美者也. 夫子生知而未嘗不好學, 故言此以勉人. 言美質易得, 至道難聞, 學之至則

可以爲聖人, 不學則不免爲鄕人而已, 可不勉哉.” 論語集註: 상기 論語 원문에 대한 주석.
53) 論語 季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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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없다. 이것이 바로 나이다.”라고 하였으며,54) 또 “나는 나면서부터 안 사람이 아니라, 옛

것을 좋아하여 재빨리 탐구한 사람이다.”55)라고 하였다. 이처럼 ‘生知者’의 평가를 받는 공자

가 제자들에게 자신은 그저 끊임없이 옛것을 좋아하고 탐구하여 배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일

뿐이라고 겸손해하는 모습에서 진정한 ‘好學者’의 면모를 발견할 수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공자는 葉公이 子路에게 공자의 인물됨을 물었을 때, 대답하지 않은 子路를 향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너는 어찌 그 사람됨이 분발하면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즐거움으로 근심을 잊으며, 늙음이

곧 닥쳐오는 줄도 모른다고 말하지 않았느냐?(女奚不曰, 其爲人也, 發憤忘食, 樂以忘憂, 不知老

之將至云爾.)56)

朱子는 이에 대해 “이치를 터득하지 못하면 분발하여 먹는 것도 잊고, 이미 터득하면 즐거

워하여 근심을 잊어버리니, 이 두 가지로써 힘써 날마다 노력하여 年數가 부족함도 알지 못

하게 되니, 이는 다만 스스로 학문을 좋아함이 독실함으로 말씀했을 뿐이다.”라고 하였다.

‘아래로 인간의 일을 배워 위로 하늘의 이치를 통달한다.’57)라는 공자의 말처럼 진리의 터

득에 대해 먹는 것도 잊고, 그 즐거움에 근심도 사라져버리고 심지어는 나이를 먹어가는 것

조차 잊어버리는 공자의 ‘好學’정신은 그 자체가 凡人이 다가갈 수 없는 ‘好學’의 최고 경지가

아닐까 싶다. 그래서 論語의 첫 구절에 ‘학문하는[爲學] 기쁨’을 이야기 하였고, 두 번째 구

절에 이를 함께 논할 수 있는 벗이나 제자들의 방문에 ‘好學의 즐거움樂’을 이야기 하였던 것
이 아니었을까? 이런 즐거움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은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굳이 성을 낼 필

요가 없을 것이다.58)

3. 공자 ‘敎’의 의미 고찰

論語에 담겨있는 내용은 사실상은 가르침의 내용이 아닌 것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
다. 제자들의 안목으로 본받을 만한 내용을 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 가운데에서

도 보다 구체적인 가르침의 내용을 찾아서 살펴보고자 한다.

1) 가르침의 방향

54) 子曰, “二三子以我爲隱乎? 吾無隱乎爾. 吾無行而不與二三子者, 是丘也.” 論語 述而

55) 子曰, “我非生而知之者, 好古敏以求之者也.” 論語 述而 : 尹氏는 말했다. 나면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義理일 뿐이니, 저 禮樂 그리고 물건에 대한 명칭과 고금의 일의 변화는 반드시 배운 연후에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다.(蓋生而可知者, 義理爾. 若夫禮樂名物古今事變, 亦必待學而後, 有以徵其

實也.)“ 論語集註: 상기論語원문에 대한 주석.
56) 論語 述而

57) 論語 憲問

58) 子曰, “學而時習之, 不亦說乎? 有朋自遠方來, 不亦樂乎? 人不知而不慍, 不亦君子乎?” 論語 學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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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자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자 한 내용은 주로 무엇이었는가를 살펴보자.

공자께서는 네 가지로 가르치셨으니, 文·行·忠·信이었다.(子以四敎, 文, 行, 忠, 信.)59)

공자가 가르침의 주요 내용으로 삼았다고 하는 네 분야에 대해 程子(伊川)는 “사람 가르치

기를 글을 배우고 행실을 닦으며 충과 신을 보존하는 것으로 한다. 충과 신이 근본이다.”60)라

고 하였다. 원문에서는 네 분야만 서술했을 뿐 순서나 경중을 가려놓지는 않았다. 이 가운데

글을 배우는 것[學文]에 대해서는 학문을 행하는 과정[爲學]에 필수적이기는 하나, 먼저 인간

적인 도리를 행하고 난 뒤의 마지막 순서로 ‘學文’을 두었다.61)

네 분야 외에 기능적으로는 ‘禮·樂·射·御·書·數’의 六藝로 대상을 향한 지적 성장과 덕성 함

양에 중점을 두어 가르침을 펼쳤다.62) 공자는 “사람의 본성은 서로 비슷하게 타고 나나, 후천

적인 습성에 의해 서로 현격하게 멀어지게 된다.”63)라고 하였다. 이는 사람의 인성에는 선과

악이 없으나 후천적인 영향을 받아 선과 악의 두 방면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

다.64) 때문에 공자는 모든 사람을 가르침의 대상에 두며 차별하지 않았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가르침에는 종류가 없다[차별이 없다].”(子曰, “有敎無類.”)65)

朱子는 “사람의 성품은 모두 선하나 그 종류에 선악의 다름이 있는 것은 기질과 습관에 물

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군자의 가르침이 있으면 사람이 모두 선으로 되돌아 올 수 있으니

다시 그 종류의 악함을 논하지 말아야 한다.”66)라고 하였다. 즉 모든 사람은 계급이나 신분의

귀천고하를 막론하고 교육을 통하여 더욱 발전된 상태로 나아갈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이다.67)

때문에 공자는 자신에게 배우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최소한의 禮를 갖추어 찾아오면 가르쳐

59) 論語 述而

60) 程子 “敎人以學文修行而存忠信也. 忠信本也.” 論語集註: 상기 論語 원문에 대한 주석.
‘忠信’이 근본이라고 한 程子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관련 구절은 論語의 여러 편에서 찾아볼
수 있다.
子曰, “君子不重, 則不威, 學則不固. 主忠信. 無友不如己者. 過則勿憚改.” 論語 學而

子曰, “主忠信, 毋友不如己者, 過則勿憚改.” 論語 子罕

子張問崇德辨惑. 子曰, “主忠信, 徙義, 崇德也. 愛之欲其生, 惡之欲其死. 旣欲其生, 又欲其死, 是惑也.
誠不以富, 亦祗以異.” 論語 顔淵

子張問行. 子曰, “言忠信, 行篤敬, 雖蠻貊之邦, 行矣. 言不忠信, 行不篤敬, 雖州里, 行乎哉? 立則見其參
於前也, 在輿則見其倚於衡也, 夫然後行.” 子張書諸紳. 論語 靈公

61) 弟子入則孝, 出則弟, 謹而信, 汎愛衆, 而親仁. 行有餘力, 則以學文.論語 學而

62) 杨丽君， 对论语中孔子教育思想的现代解读 , 语文建设, 2012, p.61. 참조.
63) 子曰, “性相近也, 習相遠也.” 論語 陽貨

64) 岳晓雨, 孔子教育思想的重新解读 , 学理论, 2013, p.39. 참조.
65) 論語 衛靈公

66) 人性皆善, 而其類有善惡之殊者, 氣習之染也. 故君子有敎, 則人皆可以復於善 而不當復論其類之惡矣. 
論語集註: 상기 論語 원문에 대한 주석.

67) 张湘萍, 孔子教育思想的當代阐释 , 神州, 2011, p.2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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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 않음이 없었다.

束脩이상의 禮物을 갖춘 사람에게는 내 일찍이 가르쳐 주지 않은 적이 없었다.(自行束脩以上,

吾未嘗無誨焉.)68)

朱子는 “‘束脩’는 지극히 적은 것이다. 대개 사람은 태어남에 똑같이 이 性理를 갖추었다.

그러므로 聖人이 사람에 대하여 그가 善에 들기를 바라지 않음이 없으나 다만 찾아와서 배울

줄 모르면 가서 가르쳐 주는 禮는 없다. 그러므로 만일 禮를 갖추고 찾아오면 가르쳐 주지
않음이 없으신 것이다.”69)라고 하였다. 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배우려는 의지만 있으면 가르침

의 문호를 열어놓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자는 官學化 되어있던 배움의 장벽을 허물어버리고 ‘修身齊家治國平天下’의 도리를 대중

에게도 전파시켜서, 교육의 평민화와 대중화를 이루어 놓았다.70) 그래서 일반 백성들을 전쟁

터에 보낼 때에도 적정 기간 교육이 된 상태에서 참가시켜야 한다는 것이 공자의 지론이다.

善人이 칠년 동안 백성들을 가르친다면 또한 전쟁에 나아가게 할 수 있다.(善人敎民七年, 亦

可以卽戎矣.)71)

국가 간에 전쟁은 없어야 하겠지만 불가피 할 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기 마련이다.

공자는 이러한 때를 대비해서 적절한 소양을 갖춘 ‘善人’이 평소에 유사시를 대비하여 백성들

에게 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朱子는 “백성을 가르친다는 것은 그들에게 孝悌忠信의

행위와 농사에 힘쓰며 무예를 익히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다. ……백성은 윗사람을 친애하며,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을 위하여 죽을 줄 안다. 그러므로 전쟁터에 나아가게 할 수 있는 것이

다.”72)라고 하였다. 백성들에게 전쟁터는 자신의 죽음마저도 불사하게 하는 곳이다. 이러한

곳에 자신이 왜 참여해야 하는 지도 모르는 채 내몰리는 것은 백성들을 버리는 행위와 다름

이 없다는 것이다.

가르치지 않은 백성들로 전쟁을 하는 것은 그들을 버리는 것이다.(以不敎民戰, 是謂棄之.)73)

朱子는 “가르치지 않은 백성들로 전쟁을 치르게 하면 반드시 패망의 화가 있게 되는 것이

니, 이는 그 백성들을 버리는 것이다.”74)라고 하였다. 즉 백성들에게 전투에 필요한 무예를

68) 論語 述而

69) 束脩, 其至薄者. 蓋人之有生, 同具此理. 故聖人之於人, 無不欲其入於善, 但不知來學, 則無往敎之禮.
故苟以禮來, 則無不有以敎之也. 論語集註: 상기 論語 원문에 대한 주석.
“禮에 와서 배우는 것은 있어도, 가서 가르치는 경우는 없다.(禮聞來學, 不聞往敎)” 禮記 曲禮上

70) 高名, 孔子與經學 , 經學硏究論集, 臺北:黎明文化事業公司, 1974, p.48. 참조.
71) 論語 子路

72) 敎民者, 敎之以孝弟忠信之行, 務農講武之法. ……民知親其上, 死其長, 故可以卽戎. 論語集註: 상기
論語 원문에 대한 주석.

73) 論語 子路

74) 言用不敎之民戰, 必有敗亡之禍, 是棄其民也. 論語集註: 상기 論語 원문에 대한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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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부모와 이웃 그리고 나라를 위한 충성심이 평소에 배어있어야 기꺼

이 자신을 희생하며 전쟁터에도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가르침[교육]의 대상에 차별을 두지 않고 최소한의 예물이라도 갖추어 오면 교육의

문호를 개방시켜놓은 공자이지만, 일방적인 교육은 행하지 않았다.

[스스로] 터득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계도하지 않으며, 표현해내려고 애태워하지 않으면 말

해주지 않으며, 한 모퉁이를 들어주어 이것으로 나머지 세 모퉁이를 알아내지 못하면 반복해서

가르쳐주지 않는다.(不憤不啓, 不悱不發. 擧一隅, 不以三隅反, 則不復也.)75)

程子(伊川)는 공자의 이러한 교육 방침에 대해 “정성이 지극하기를 기다린 뒤에 알려주고,

알려주었으면 또 반드시 스스로 터득하기를 기다려서 비로소 다시 알려주는 것이다.”라고 하

면서 “답답해하고 애태워 함을 기다리지 않고 말해주면 아는 것이 견고하지 못하고, 답답해

하고 애태워하기를 기다린 뒤에 알려주면 확연히 깨달을 것이다.”76)라고 하였다. 이는 공자의

교육방침에서도 구체적인 방향 제시를 한 부분이다. 즉 공자는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이 아니

라 상대가 한층 한층 단계를 밟아서 더 높은 곳까지 올 수 있도록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자기 계발식 교육을 시행하였다. 이는 오늘날 우리들의 교육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2) 가르침의 방식

피 교육자의 계층이나 신분에 관계없이 열린 교육을 표방하고 스스로 배우고자 하는 의지

가 있는 사람에게 가르침을 행하였던 공자는 어떠한 방식으로 가르침을 행하였는지 살펴보도

록 하자.

文學, 子游子夏.” “德行에는 안연·민자건·염백우·중궁이고, 言語에는 재아·자공이고, 政事에는

염유·계로이고, 文學에는 자유, 자하였다.(德行, 顔淵閔子騫冉伯牛仲弓. 言語, 宰我子貢. 政事, 冉

有季路.)77)

흔히 孔門四科로 잘 알려진 공자 제자들에 대해, 朱子는 “제자들이 공자의 말씀을 따라 이

열 사람을 기록하고 아울러 그 잘하는 바를 가리켜 네 분야로 만들었으니, 공자께서 사람을

가르침에는 각각 그 재질에 따랐음을 여기에서 알 수 있다.”78)라고 하였다. 공자가 분류한 네

분야는 보기에 따라서는 영역이 서로 겹치거나 혹은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

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자는 제자들의 장점을 잘 구분하여 각각의 뛰어난 부분을 지목하였

75) 論語 述而

76) 程子曰 “待其誠至而後告之. 旣告之, 又必待其自得, 乃復告爾. 友曰 不待憤悱而發, 則知之不能堅固.
待其憤悱而後發, 則沛然矣.” 論語集註: 상기 論語 원문에 대한 주석.

77) 論語 先進

78) “弟子因孔子之言, 記此十人, 而幷目其所長, 分爲四科, 孔子敎人, 各因其材, 於此, 可見.” 論語集註:
상기 論語 원문에 대한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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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반면 제자들의 편벽된 부분도 지적하여 스스로 개선하게끔 유도하였다.79)

한편 제자가 자신의 한계를 미리 설정해놓고 앞으로 나가기를 주저할 때는 스스로의 상황

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염구가 “선생님의 道를 좋아하지 않는 것이 아니나 힘이 부족합니다.”라고 하자, 공자께서 말

씀하셨다. “힘이 부족한 사람은 중도에 그만두는데, 지금 너는 스스로 선을 그어놓고 있는 것이

다.”(冉求曰, “非不說子之道, 力不足也.” 子曰, “力不足者, 中道而廢. 今女畵.”)80)

朱子는 “힘이 부족하다는 것은 나아가려고 해도 갈 수 없는 것이다. 금을 긋는 것은 나아

갈 수 있는데도 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니, 이를 ‘畫’이라고 이른 것은 땅에 금을 그어놓고 스

스로 한계를 설정해 놓은 것과 같은 것이다.”81)라고 하였다.

반면에 자신의 장점을 과신하여 일을 그르칠 수 있는 대상에 대해서는 이를 바로잡아 계

도 시켜주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由야! 내 너에게 안다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겠다. 아는 것을 안

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 이것이 아는 것이다.”(子曰, “由! 誨女知之乎! 知之爲

知之, 不知爲不知, 是知也.” )82)

朱子는 “자로는 용맹을 좋아하였으니, 아마도 알지 못하는 바를 억지로 우겨서 안다고 하

는 일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夫子께서 그에게 ‘내가 너에게 아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

다만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라.’라고 고하신 것이다.”83)라고 하였다.

즉 子路의 용맹함은 장점이기도 하지만 도리어 이로 인한 급한 성격은 그에게 단점이 되기도

하니 공자는 이를 지적한 것이다.

제자인 子張이 녹봉을 구하는 방법을 배우려고 할 때에도 공자는 “말에 허물이 적고 행동

에 후회가 적으면 녹봉은 바로 그 가운데 있다.”84)라고 하며, 언행이 다소 앞서갈 수 있는 子

張의 단점을 바로잡아 주었다.85) 이처럼 공자는 제자들의 질문에 가르침을 줄 때에도 제자들

의 상황에 맞는 처방을 제시하였으며, 동일한 질문에 각각 다른 가르침을 내려주었다.

가령, 子路와 冉有가 스승인 공자에게 옳은 일을 들으면 곧장 실천에 옮겨야 하는 가라는

79) “柴는 우직하고 參은 노둔하고 師는 치우치고 由는 거칠다.(柴也愚, 參也魯, 師也辟, 由也喭.)” 論語

 先進 : 楊氏가 말하였다. “네 가지는 성질이 편벽된 부분이니, 이것을 말하여 그들로 하여금 스스
로 힘쓰게 한 것이다.”(楊氏曰 “四者, 性之偏, 語之使知自勵也.”) 論語集註

80) 論語 雍也

81) “力不足者, 欲進而不能. 畫者, 能進而不欲, 謂之畫者, 如畫地以自限也.” 論語集註: 상기 論語 원
문에 대한 주석.

82) 論語 爲政

83) “子路好勇, 蓋有强其所不知以爲知者. 故夫子告之曰, 我敎女以知之之道乎. 但所知者則以爲知, 所不知

者則以爲不知.” 論語集註: 상기 論語 원문에 대한 주석
84) “言寡尤, 行寡悔, 祿在其中矣.” 論語 爲政

85) 凡言在其中者, 皆不救而自至之辭, 言此以救子張之失而進之也. 論語集註: 상기 論語 원문에 대한
주석.



孔子의 敎學思想 탐구 / 정원호 ․ 55

동일한 질문에 冉有에게는 바로 실행해라고 하고, 子路에게는 父兄이 계시니 신중하게 처신

할 것을 주문하였다.86) 이는 冉有의 소극적인 성향과 子路의 담대하면서도 적극적인 성향을

고려한 교육방식이다. 이는 피교육자의 자질과 성향 그리고 주어진 환경을 함께 고려한 공자

의 ‘因材施敎’식 교육방식이다.87)

이밖에 공자의 교육방식에서 돋보이는 점은 상대방과의 문답을 통한 교육방식이다. 제자들

가운데 이러한 문답식 교육방식에 익숙한 사람 중에 子貢이 있다.

자공이 정치에 관해 여쭈어보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양식을 풍족하게 하고, 군비를 풍족

하게 하고, 백성들이 믿음을 가지게 하는 것이다.” 자공이 “반드시 부득이해서 버려야 한다면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느 것을 먼저 버려야 합니까?”라고 하자, 공자께서 “군비를 버려야 한다.”

라고 하셨다. 자공이 “반드시 부득이해서 버려야 한다면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느 것을 먼저 버

려야 합니까?”라고 하자 공자께서 “양식을 버려야 한다. 옛날부터 사람은 모두 다 죽음은 있지

만, 백성들이 믿음이 없으면 설 수 없다.”라고 하셨다.(子貢問政. 子曰, “足食, 足兵, 民信之矣.”

子貢曰, “必不得已而去, 於斯三者何先?” 曰, “去兵.” 子貢曰, “必不得已而去, 於斯二者何先?” 曰,

“去食. 自古皆有死, 民無信不立.”)88)

공자의 자공과의 이러한 문답에 대해, 程子는 “孔門의 제자가 질문을 잘하여 줄곧 끝까지

도달함에 이르렀으니, 이 章과 같은 것은 子貢이 아니면 질문할 수 없고, 聖人이 아니면 답을

할 수 없는 것이었다.”89)라고 하였다. 이는 子貢이 공자의 ‘한 모퉁이로 세 모퉁이를 반증해

내지’ 않으면 다시 반복하지 않는다는 교육방식처럼 스승인 공자가 한 모퉁이 씩 답을 줄 때

마다 그 다음 질문을 할 줄 알았으니,90) 이 문답형 교육방식으로 얻고자 하는 마지막 답안까

지 도출해 낼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공자에게 가장 두드러진 피교육자와의 문답

형 점층식 교육방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정치에 관해 자공과 동일한 질문을 한 제나라 임금인 景公에 대해서, 공자는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자식은 자식다운 것입니다.(君君, 臣臣, 父父,

子子.)”91)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朱子는 “이 때 景公이 失政하고 또 안으로 총애하는 여자를

많이 두고 태자를 세우지 않아서 군신과 부자간에 다 그 道를 잃었다. 그러므로 공자가 이로

써 말씀해 주신 것이다.”92)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문답을 통한 가르침을 줄 때 매번 그 사람

86) 子路問, “聞斯行諸?” 子曰, “有父兄在, 如之何其聞斯行之?” 冉有問, “聞斯行諸?” 子曰, “聞斯行之.”
公西華曰, “由也問聞斯行諸, 子曰, ‘有父兄在’, 求也問聞斯行諸, 子曰, ‘聞斯行之’. 赤也惑, 敢問.” 子曰,
“求也退, 故進之, 由也兼人, 故退之.” 論語 先進

87) 王辉, 简析孔子教育思想的社会影响 , 青年文学家, 2009, p.114. 참조.
88) 論語 顔淵

89) 程子曰 “孔門弟子善問, 直窮到底, 如此章者, 非子貢, 不能問, 非聖人, 不能答也.” 論語集註: 상기 
論語 원문에 대한 주석.

90) 子貢이 공자에게 “어떠해야 선비라 이를 수 있습니까?(何如斯可謂之士矣?)”라는 주제에 대해 공자
가 답을 하자, 자공이 연이어 “감히 그 다음 것을 여쭈어보겠습니다.(敢問其次.)”라고 질문한 뒤에
스스로가 생각을 이끌어 낸 적이 있다. 論語 子路

91) 論語 顔淵

92) “是時, 景公失政 ……又多內嬖而不立太子, 其君臣父子之間, 皆失其道. 故夫子告之以此.“ 論語集註:
상기 論語 원문에 대한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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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처한 상황과 그 내면을 정확이 읽어내고는 그에 적합한 가르침을 주었던 것이다.

4. 나오며

‘仁’을 핵심으로 하여 堯舜을 근본으로 삼고 文王과 武王을 본받으며93) 유교주의 이상사회

를 건설해보려던 공자의 정치적 야망은 실현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일평생 교육활동에 매

진하며 중국 최초의 사학을 열어서 고대 經典을 정리하고, 진보적인 교육사상과 주장을 펼쳐

중국 고대 문화에 매우 큰 공헌을 하였다. 論語는 이러한 공자의 學說이 담겨있는 책이

다.94) 본고는 이論語를 대상으로 ‘孔子의 敎學思想’에 관해 고찰해보았다.

연구의 방향은 교학사상의 조합적 이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敎’와 ‘學’을 따로 구분하여

그 의미를 파악하는데 주력하였으며, 원전 구절에 심층적 해석을 가한 朱熹의 論語集註에
담겨있는 주석가들의 견해를 적극 반영하였다.

먼저 공자가 행한 ‘爲學의 과정’은 ‘爲己之學’ 즉 자신을 위한 학문을 통한 내면의 성찰이

우선되었으며, 이러한 성찰은 단절됨 없는 지속성으로 이어져 갔다.95) 지속성을 갖춘 爲學의

과정은 배우고 익히는 단계에서 받아들인 학문적 내용에 대한 사색의 과정을 동반하였다. 이

러한 기반을 갖춘 爲學의 과정은 문물에 대한 博學으로 이어져 학문적 깊이와 외연의 확대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正道에서 벗어나 다른 길로 벗어나기 쉬운 유혹에 대해 禮로써 절제
함이 더해졌다. 공자가 걸어간 학문의 正道는 아래로 인간의 일을 배워서 위로 하늘의 이치

를 통달하는 과정으로 들어가서는 人事와 天理가 터득된 시의 적절한 權道의 구사로 이어졌

다.

공자의 ‘好學’에는 학문에 대해 ‘篤信’과 ‘正道’를 향한 올바른 방향의 정립이 선결조건이었

다. 제자들 가운데 ‘好學’하는 이로는 유일하게 顔回를 꼽았는데‘96) 이는 학문의 축적으로 이

루어진 내면의 수양 결과가 자기 극복에의 경지로 이르렀기 때문이었다. 공자는 ‘生知者’의

평가를 받으면서도 ‘옛 것을 좋아하여 재빨리 탐구하는 사람’97)이었으며, 진리의 터득에 ‘분

발하면 모든 근심을 잊어버리고 늙음이 다가오는 것도 모르는 사람이었다.’98) 공자의 ‘好學’

은 ‘좋아함’에서 ‘즐거움’의 단계로 넘어간 것이다. 이러한 학문에의 즐거움이 타인의 몰라줌

에 초연할 수 있는 공자의 정신세계를 구축할 수 있었던 것이다.

공자의 가르침의 방향에서 내용으로는 ‘文·行·忠·信’의 네 분야가 직접 언급되었으며, 이밖

에 ‘詩·禮·樂’ 외 政事 등 많은 부분이 가르침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 가르침의 대상에는 차

별을 두지 않았으며, 일반 백성들에게도 가르침의 문호를 개방시켜놓았다. 그러나 주입식의

일방적인 가르침은 행하지 않았으며, 피교육자가 스스로 깨우칠 수 있도록 단계를 밟아가며

93) 祖述堯舜, 憲章文武.中庸 第30章
94) 夏傳才, 中國古代文學理論名篇今譯-第一冊, 南開大學出版社, 1985. p.21. 참조.
95) “學如不及, 猶恐失之.” 論語 泰伯 : 註13) 본문에 소개되었음.
96) 論語 雍也 : 註43)본문에 소개되었음.
97) 論語 述而

98) 論語 述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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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자기계발식 교육을 행하였다.

가르침의 방식에서는 피교육자들의 장점을 잘 드러내어 격려하였으며, 치우친 점은 스스로

보완할 수 있도록 간명한 어구로 지적하였다. 아울러 피교육자의 자질과 성향 그리고 주어진

환경을 함께 고려한 공자의 ‘因材施敎’식 교육방식을 실천하였다. 공자 가르침의 방식에서 돋

보이는 점은 상대방과의 문답을 통한 대화의 방식이다. 많은 제자들과 여러 나라의 군주와의

사이에서 이러한 방식을 적용하였다. 제자들 중에는 특히 子貢과의 문답이 돋보였다. 그는 자

공을 통해서 문답형 점층식 교육방식의 정점을 이루기도 하였다.

이상으로 ‘敎’와 ‘學’을 따로 구분하여 각각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았다. 공자에게 있어서는

이 둘의 의미는 결국 하나의 이미지로 조합되어 敎學思想으로 다가온다. 그는 배움을 통해

가르침으로 나아갔으며, 또 이를 통해 스승과 제자가 함께 성장하는 ‘敎學相長’의 실천적 장

으로 나아갔다.

子貢의 ‘가난하면서도 아첨하지 않고 부유하면서도 교만하지 않는 자’에 대한 질문에 ‘가난

하면서도 즐거워하며 부유하면서도 예를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다.’라는 가르침이 이어졌고,

子貢의 詩經의 구절을 예로 든 답변에 스승인 공자는 ‘이제 함께 詩를 논할 만하다.’라며

‘지나간 일을 일러주면 다가올 일을 아는’ 제자라고 칭해주었다.99)

子夏의 ‘흰 비단과 채색’에 관한 질문에 ‘그림을 그리는 일은 흰 비단 즉 흰 바탕이 먼저

마련되어야 한다.’라는 공자의 가르침이 이어졌고, 이에 子夏가 ‘禮가 나중이라는 말씀이시군
요!’라고 답변을 하니 공자는 자신을 일깨워주는 자는 子夏라고 하면서 ‘더불어 詩를 논할만

하다.’고 하였다.100)

顔回에 대해서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다. 나의 말에 기뻐하지 않는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顔回를 칭찬하였다. 이는 안회는 문답을 나누기도 전에 스승인 공자의 가르침을 바로

이해하였기 때문이기도 하다.

공자의 교학사상은 가르침과 배움이 둘이 아니라 가르침과 배움을 통해 함께 성장해가는

실천적 의미의 교학사상이다. 스스로 “聖人과 仁者에는 감히 비유될 수 없으나, 배우는데 싫

증내지 않고 남을 가르치는데 게으르지 않는 것은 그렇다고 말할 수 있을 뿐.”이라는 스승

공자의 겸허한 모습에서 ‘제자들이 배우려 하여도 배우기 힘든’ 스승 공자의 위대한 교학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101)

공자의 이와 같은 피교육자에 대한 상황별 인식과 수준별 학습 그리고 자기 계발을 유도

해 내는 敎學 방법은 敎學相長의 진정한 보배이며, 개인의 개성을 존중하는 참교육의 실천적

의미가 절실한 오늘날 교육현장에 많은 교훈을 제시해주고 있다.102)

99) 子貢曰, “貧而無諂, 富而無驕, 何如?” 子曰, “可也, 未若貧而樂, 富而好禮者也.” 子貢曰, “詩云, ‘如切

如磋, 如琢如磨’, 其斯之謂與?” 子曰, “賜也, 始可與言詩已矣, 告諸往而知來者.” 論語 學而

100) 子夏問曰, “‘巧笑倩兮, 美目盼兮, 素以爲絢兮.’何謂也?” 子曰, “繪事後素.” 曰, “禮後乎?” 子曰, “起予

者商也! 始可與言詩已矣.” 論語 八佾 : 子貢과 子夏가 스승인 공자와 주고받은 대화의 예문은 장
병한, 공자의 敎學思想 , 동양철학연구35권, 2003, pp.352-353. 참조하였음.

101) 子曰, “若聖與仁, 則吾豈敢? 抑爲之不厭, 誨人不倦, 則可謂云爾已矣.” 公西華曰, “正唯弟子不能學

也.” 論語 述而

102) 杨丽君, 위의 논문, p.6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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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on Teaching-Learning Ideology by Confuci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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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Teaching-Learning Ideology (敎學思想) by Confucius.' 

The scope of literatures extends to 'Analects of Confucius (論語),' a collection of 

sayings and ideas attributed to Confucius. And in the 2nd Chapter, it is to 

examine what significance the 'Learning' carried for Confucius. First, in the 1st 

Passage, the study intends to investigate the 'Procedure of Learning' which 

Confucius implemented upon himself. The 2nd Passage is featured with insight into 

the meaning of the saying by Confucius, "I favor learning." During the 3rd Chapter, 

it is to contemplate the meaning of 'Teaching' for Confucius. Its 1st Passage is to 

look into the 'Direction of Teaching' under Confucius. Subsequent 2nd Passage is 

designed to examine the 'Teaching Mode.'

  For Confucius, the significance of Teaching and Learning eventually ended up 

with a single image. This finding again manifests as the meaning of 

'Teaching-Learning Ideology.' It became evident that Confucius moved toward 

Teaching through Learning, which led Confucius to expand into practical fields of 

'Concurrent Development of Teaching-Learning (敎學相長)' where teachers and 

students grow together based on the ab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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